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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OMO 와와와와 MALLOY가가가가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SANDY 이후의이후의이후의이후의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정부정부정부 원조를원조를원조를원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

최선을최선을최선을최선을 다하기로다하기로다하기로다하기로 약속하고약속하고약속하고약속하고 공동공동공동공동 성명을성명을성명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발표하였습니다발표하였습니다발표하였습니다. 
 

“뉴욕과 코네티컷(Connecticut)은 경제적으로,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로 

연결되어 있습니다. 우리 둘중의 하나가Sandy 와 같은 비참한 사건에서 아픔 을 겪으면, 

우리 둘 모두가 함께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. 그 때문에, 우리는 같은 지역의 

책임감으로써 연방정부의 원조 를 지지해야 합니다. 그리하여야만, 우리는 최대한 빨리 

이번 폭 풍으로 인한 모든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을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

다음번에 닥치는 사건으로 생겨난 피해를 줄일 수 있 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

진행하여야 합니다.  

 

“저희는 모든 경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, 저희한테 분 명히 필요한 투자는 반드시 

해야 합니다. 저희는 함께 대략 2천3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합니다. 하지만, 저희의 

지역은 많은 면에서 이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

워싱톤에서(Washington)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저희의 파트 너와 함께 일할 수 

있기를 바랍니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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